
 
스포츠는 공영방송 핵심 콘텐츠 기억해야!

  21세기 KBS 스포츠 종합대회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당일 KBS는 8.8.사태를 겪었고, 2012년 런던올림픽 
직전 김인규 사장 퇴진을 위한 장장 93일 간의 파업과, 2014년 브라질월드컵 직전 
길환영 사장 퇴진을 위한 약 1주일간의 파업을 거쳐, 2018년 평창올림픽 직전까지 고
대영 사장 퇴진을 위한 파업이 사상 최장 기간으로 이어진 바 있다.

  그 때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라는 국가적 행사야말로 회사도 직원도 모두 눈감고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는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그 과정에서 스포츠국은 대체 불
가능한 조직임을 증명해왔다.

  지난 수요일 이사회와 오늘 오전 경영회의를 거쳐 혁신추진부의 직무재설계안이 결
국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도쿄올림픽을 약 3개월 앞둔 오늘 스포츠국은 큰 변화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스포츠국 직원들은 갑작스럽고도 혼돈스런 변화가 도쿄올림픽을 시작으로 연달아 
이어질 대형 이벤트 방송들을 치러내는 데 막대한 지장을 주어 회사에 큰 피해를 입
히게 될 것을 우려했기에, 이 결정을 바꾸어 주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 간절하게 요구
해왔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투쟁의 역사가 되풀이 되고, 또 한 번 불통으로 귀결된 결과
에 심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구성원들과의 소통 없이 부족한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스포츠국장은 이 과정과 결과 모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회사는 스포츠콘텐츠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공영방송의 핵심 콘텐츠임을 명심해
야만 한다. 무책임하고 무논리한 방안으로 이런 혼돈을 초래한 데 무거운 책임을 지
고 올림픽과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다가올 대형이벤트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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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무논리한 기계적 판단으로 스포츠콘텐츠와 스포츠국의 존재를 위협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역사는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 투쟁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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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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